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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A 출시 한 달…해외주식 보유자 5명 중 3명 "관심 없다"  

컨슈머인사이트 금융플랫폼 기획조사…’국내시장복귀계좌(RIA)’ 소비자 인식  
  

 

          - ‘가입했다’ 7% 그쳐...’가입 고려’ 포함해도 38%  

- ‘가입 의향 없음’ ‘잘 모르겠음’이 62%로 우세 

- 미가입 이유 1, 2위는 ‘팔기 싫다’와 ‘팔면 손해’ 

- 외국주식 보유 심리적 욕망이 제도 혜택보다 강해 

- 가입 증권사 선택 기준 1위는 ‘원래 이용하던 곳’ 

 

 

○ 정부가 고환율 대응책으로 내놓은 국내시장복귀계좌(RIA)에 대한 해외주식 보유자의 

반응이 냉랭하다. 가입했거나 가입의향이 있는 층은 5명 중 2명에 그친 반면, 

유보·거부층이 5명 중 3명으로 우세했다. 가입을 꺼리는 이유로는 ‘해외주식 보유’에 

대한 심리적 애착과 함께 '지금 팔면 손해'라는 현실적 타산이 작용했다. 

□ 금융 리서치 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트가 매주 실시하는 ‘금융 플랫폼 기획조사’에서 

금융소비자에게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에 대한 인식을 묻고 그 결과를 비교했다. 조사는 전국의 만 

20~69세 금융소비자 1037명을 대상으로 지난 3월 30일~4월 10일(2주간) 실시됐다. 이하 주요 분석은 

전체 응답자(1037명) 가운데 해외주식 보유자 27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RIA는 해외주식 투자 

자금을 국내 증시로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계좌로 지난 3월 23일 출시됐다. ‘25년 12월 23일까지 

보유한 해외주식을 매도해 국내 주식에 1년 이상 투자할 경우 세제 혜택을 준다. 

 

■ 해외주식 투자자 3명 중 1명, 제도 전혀 몰라 

○ 조사에서 RIA 가입 여부 및 향후 가입의향을 물은 결과, '이미 가입'이 7%, '가입 의향 

있음'이 31%로 이들 두 집단을 합하면 38%였다[그림 1-1]. 이에 비해 '가입 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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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22%)과 '모르겠음'(40%)을 합한 거부·유보 집단은 62%에 달했다. RIA에 대한 부정 

반응이 긍정 반응을 3대2에 가까운 비율로 앞선 셈이다. 

 

 
 

○ 주목할 부분은 향후 가입의향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한 ‘유보층’이 단일 항목 중 

가장 큰 비율(40%)을 차지한 점이다. 해외주식 보유자임에도 RIA를 ‘처음 들어봤다’는 

응답이 34%였던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RIA 출시 2~3주차 시점의 조사임을 

고려해도 사전 홍보 효과는 충분치 않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 해외주식 보유 ‘심리의 벽' 높아 

○ 미가입자에게 이유를 물은 결과, '해외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싶어서'(20%)와 '지금 

팔면 손해라서'(19%)가 나란히 1, 2위였고, '주변 이용 사례나 후기가 적어서'(13%)가 

3위였다[그림 1-2]. 1~3위 이유가 모두 해외주식에 대한 애착·손실기피·관망 등 심리적 

요인(52%)으로, 제도적 문제(‘장기 유지 부담’, ‘절차·혜택 구조 복잡’ ‘한도 제한’ ‘타상품과 

충돌’)를 이유로 든 비율(33%)을 압도했다. 제도 설계 개선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해외주식 보유 심리의 벽'이 더 높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Date of Issue: Apr. 28, 2026  

 

■ 신규고객 유치보다 기존 고객 수성이 핵심 

○ 실제 가입자와 가입의향자를 대상으로 가입 또는 가입을 고려하는 증권사를 물은 

결과, '원래 이용하던 증권사'(39%)가 압도적 1위였다. '수수료 등 거래 조건'(29%)이 그 

다음이었고 '가입 혜택·프로모션'(11%)과 '이미지·신뢰도'(11%), '앱(MTS) 편의성'(9%)이 

뒤를 이었다. 

○ 이는 RIA 시장의 관건이 신규 고객 유치보다 기존 해외주식 보유 고객의 자금 

전환에 있음을 보여준다. 기존 거래 증권사가 선택의 출발점인 만큼, 고객 접점에서의 

선제적 안내와 편의성 제공이 시장 확보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정책이 소비자 심리 이기기는 힘들어 

○ 금융투자협회 발표에 따르면 RIA 잔고는 지난 21일 기준 1조165억원으로, 제도 시행 

29일 만에 1조원을 돌파했다. 하지만 이는 1611억 달러(약 230조원)에 달하는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보유잔액('25년 3분기 말 기준, 기재부 자료)의 0.4%에 불과한 

수치다. 

○ 수익 추구와 손실 기피라는 소비자의 근원적 욕망에 역행하는 정책이 성공하기는 

힘들다. 제도 설계나 혜택 수준보다 소비자의 해외주식 보유 심리가 국내 증시 복귀를 

막는 더 높은 벽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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